


기고문  �   03
2025년 동계 워크숍 – LNT 모델에 대한 다학제적 검토와 열린 논의의 장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성원)

회원 Activity  �   06
유럽방사선량평가그룹(ERUADOS) 연차대회 참석 후기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정일)

국제동향  �   11

2025 춘계학술대회  �   16

행사관련소식  �   27

학회뉴스  �   36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25년 동계워크숍 성료

・졸업생 정보

방사선 기초지식   �   39

특별회원사 로고  �   41



대한방사선방어학회

기고문

 

������������
�����������
���
	�

������������

지난 2월 20일과 21일, 강릉 스카이베이호텔에서 

우리 학회 방사선역학연구회와 저선량 연구회의 주관

으로 “2025년 동계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LNT(Linear No-Threshold) 모델에 대한 다양한 학제 

간 관점을 조망하기 위한 자리였다. 1일 차는 “LNT 모

델의 과학적 이해와 적용, 그리고 쟁점”(워크숍 I), 2일 

차는 “LNT 모델에 관한 토론: 반론과 수용, 그리고 열

린 마음”(워크숍 II)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LNT 모델은 방사선 방호 정책의 과학적·사회적 기

반으로 오랜 기간 활용되고 있다. 특히, 원자력 및 방

사선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규제 기준 마련에 중심적

인 역할을 해왔다. 동시에 저선량 영역에서의 과학적 

해석과 적용 범위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제기되면서, 

LNT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워크숍에는 방사선 방호, 역

학, 생물학, 의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들이 참여해 LNT 모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공유하

고,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대한방사선방어학회

1일 차 첫 발표에서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의 견해를 바탕으로 LNT 모델의 개념과 방사선 방호 

정책에서의 적용 근거를 소개했다. 특히 저선량 영역

에서의 선량선량률효과인자(DDREF) 적용과 LNT 모

델이 방사선 방호 원칙에 근거해 채택되어 온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ICRP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관련 근거들과 견해들을 검토함으로써, 방호 관점에

서 LNT 모델의 유효성을 시사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생물학적 손상 메

커니즘, 방사선에 유발되는 DNA 손상과 돌연변이, 세

포 복구 과정 및 암 발생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LNT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최근 생물학 연구에서 관

찰된 실험 결과를 통해, LNT 모델을 지지하는 근거와 

이를 반박하는 연구 결과 모두를 소개하며, 해당 모델

의 타당성과 한계를 균형 있게 조명했다.

역학적 관점에서는 일본 원폭 생존자와 방사선 종사

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 등을 바탕

으로, 저선량 영역에서의 선형성 및 역치 존재 여부를 

검토했다. 또한, LNT 모델을 지지하는 역학 데이터의 

올바른 해석과 한계, 관련 불확실성 요인들도 함께 분

석했다. LNT 모델의 과학적 근거가 완전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와 정책적 고려를 토

대로 LNT 적용의 유효성을 강조했다.

원자력 산업계 영향 관점에서는 LNT 모델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그에 따른 사회·산업적 파급 효과를 비판

적 시각에서 조망했다. 이와 관련해, LNT 적용에 따라 

강화된 보수적 안전기준이 산업계에 가중하는 부담과 

비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LNT의 과도한 적용

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손실을 강조하며, 과학적 근

거에 기반한 합리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위험-기회 모형과 실제 사례 등을 통해 

LNT 모델과 사전주의 원칙이 초래할 수 있는 대중

의 과도한 불안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논의했다. 저선

량 영역에서의 실질적 위험과 인식된 위험(perceived 

risk)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위험 

소통의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동시에 효

과적인 소통을 위해 정부와 우리 학회 역할이 중요하

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에서는 LNT 모델이 입법, 행정, 사법 영

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방사선 

기술의 발전·활용과 규제 사이의 균형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와 헌법적 정당성에 기반해 조정되어야 한다

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LNT 

모델이 법적 책임의 근거로 활용될 경우, 그 법리적 정

당성과 제도적 안정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이 지적

되었다. 

2일 차에는 8명의 전문가 발제를 통해 LNT 모델의 과

학적, 정책적, 사회적 쟁점을 아우르는 폭넓은 토론이 

이어졌다. 주된 논의로 저선량 영역에서의 유익한 생물

학적 반응, 역학적 관점에서의 인과성, 위험 소통 등 다

양한 측면에서 LNT 모델의 적용과 한계에 대한 문제 제

기와 대안적 접근이 제시되었다. 또한 LNT 모델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충 및 전문가 집단의 일관되고 효과적인 

소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과학자 양성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LNT 모델에서 제기되는 과학적 한계, 

사회적 수용성, 정책적 판단에서의 이견과 적용상의 갈

등을 다시금 되짚는 자리였다. LNT는 여전히 방사선 방

호 정책의 중심축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그 과학적 타당성, 정책적 정당성, 사회적 수

용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과학적 진위를 가리는 것을 넘

어, 사회와 정책이 불확실한 지식을 어떻게 수용하고 

조율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같은 고찰이 보다 넓은 공론장으로 이어져, 과학에 기

반한 방사선 방호 기준과 그 정책적 적용, 그리고 사회

적 수용성 간의 균형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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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ADOS 조직도 (출처: EURADOS 홈페이지)

WG2: 개인 피폭방사선량 모니터링 (Harmonisation of individual monitoring)
WG2는 방사선 피폭에 대한 개인 모니터링 기술을 유럽 전역에 걸쳐 표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기적

인 상호비교 실험을 통해 ISO/IEC 17025 요구사항 준수를 검증하고, 측정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

의 방법론을 공유한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학술 논문으로 발표되어 전 세계 연구자들과 공유된다.

WG3: 환경 방사선량 평가 (Environmental dosimetry)
이 그룹은 일반 대중을 방사선 및 방사성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환경 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주

력한다. 무인항공기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방사선 측정 절차를 최적화하고,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방사능 누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목

표로 하고 있다.

WG6: 전산모사 선량평가 (Computational dosimetry)
WG6은 고도화된 컴퓨터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해 방사선의 물리적 전파를 예측하고 평가한다. 방

사선 기기의 응답을 시뮬레이션하거나 복잡한 환경에서 방사선 이동을 계산함으로써 인체 피폭 선량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통해 방사선 방호 절차를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WG7: 내부피폭 선량평가 (Internal dosimetry)
인체 내에 흡수된 방사성 핵종으로 인한 피폭량을 정밀하게 평가하는 방법론을 연구한다. 방법 및 도구의 표준

화, 품질 보증 프로그램 수립을 통해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이 이 그룹의 목표이다. 정기적인 워

크숍과 교육 세션을 통해 전문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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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9: 방사선 치료 선량평가 (Radiation dosimetry in radiotherapy)
방사선 치료 분야에서의 선량 평가를 연구하며, 치료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건강한 조직의 불필요한 피폭은 최

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도 이 그룹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이다.

WG10: 사후방사선량평가 (Retrospective dosimetry)
방사선 사고 시 피폭선량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실험적 연구와 이론적 분석을 결합한 생물학적 물리적 기

법 등 다중 접근법을 통해 평가를 수행한다. 본 저자가 참여한 이 그룹의 상호비교실험은 유럽 선진국과의 기술 

공유로 이어져 공동 논문 출판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국내 관련 기술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WG11: 고에너지 방사선장 (High energy radiation fields)
다양한 산업 및 연구 환경에서 발생하는 고에너지 및 혼합 방사선장을 평가하여 관련 지식을 확산시키고, 의료, 

항공, 우주 분야의 방사선 안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한다.

WG12: 의료 영상 분야 방사선량 평가
진단 및 치료 영상에서의 방사선 피폭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기여한다.

WG13: 핵의학 분야 선량평가
핵의학 분야에서 피폭량을 평가하고 방사선 방호 및 위험 평가를 연구한다. 환자 선량 평가 방법 개발과 방사선 

방호 실무 향상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사후방사선량평가 그룹(WG10)의 주요 활동
WG10은 방사선 사고 시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사고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중요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 중이다. 생물학적 선량 평가, 전자 상자성 공명(EPR), 열발광 및 광자극 

발광 기법 등을 통해 높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법간 실험실간 

상호비교실험을 꾸준히 해 오고 있으며 관련 결과들을 논문으로 출판하고 있다. 이번 연차대회에서는 2019년 스

웨덴 룬드(Lund)에서 실시한 국제상호비교실험의 결과를 논의하였다. 당시 실험은 비파괴검사 현장에서 선원의 

취급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를 가정하여 인체팬텀과 이리듐(Ir-192) 선원을 이용하여 실시되었으며, 인체팬텀

에 혈액 시료, 휴대전화 시료(EPR, TL/OSL) 등을 부착하여 이들을 각각 분석하여 기준선량값과 비교하였다. 기준

선량 측정용으로 RPL 선량계, TLD 등이 사용되었다. 현재까지 해당 실험결과를 정리하여 수 편의 논문으로 출판

되었으며 추가 분석 논문도 준비 중이다.

한국사후방사선량평가네트워크(KREDOS) 조직 및 EURADOS와의 협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부에서는 2015년부터 EURADOS 회원으로 사후방사선량평가 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여러 국제상호비교실험에 참여하였다. 국내 관련 분야 연구자들은 EURADOS WG10 활동

을 벤치마킹하여 2016년에 한국사후방사선량평가네트워크(KREDOS)를 조직하였고, 2023년 후반기에 대

한방사선방어학회의 부설 조직으로 공식 설립되어 현재 활동 중이다. KREDOS의 주요 목표는 사후방사선량





맺음말
EURADOS 활동을 통해 방사선량 평가 분야의 국제적 협력 중요성을 상기할 수 있었다. 9개 실무그룹으로 

체계화된 EURADOS의 활동은 방사선 안전성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더 많은 국내 연

구자들이 EURADOS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여 최신 연구 동향 파악 기회,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기술 습득 

기회, 상호비교실험을 통한 자체 기술 신뢰성 검증 기회 등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럽방사선량평가그룹(EURADOS) 연차대회 참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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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P

ICRP

제8회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system of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2025)이 오

는 10월 7-9일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Grand Canal 리츠칼튼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방호의 개

념, 윤리, 의료, 방사선영향, 의료, 활용 등의 주제별 세션과 하이라이트 세션으로 구성되며, 초록 마

감은 5월 31일, 조기등록은 6월 30일, 일반등록은 9월 15일 마감됩니다.

ICRP Pub 156, 「Paediatric Mesh-type Reference Computational Phantoms」가 한양대학교 

김찬형 교수 등 우리나라 위원들이 저자로 참여하여 발간되었습니다. Pub 143의 복셀 팬텀이 여전히 

현재 ICRP 선량평가 체계에 일차적으로 유효하지만 이번에 제시된 메쉬형 팬텀이 향후 발간될 ICRP 

일반 권고에 이용되어 방사선방호에 폭넓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ICRP Pub 157 「Ethics 

in Radiological Protection for Patients in Diagnosis and Treatment」도 발간되었습니다. 의료 

진단과 치료에서 방사선을 이용할 시 윤리적 가치에 대한 원칙과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차

적으로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지만, 규제기관, 환자, 대중을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Radiological Protection Aspects of Imaging in Radiotherapy」와 「Scientific Evidence 

Relevant to the Assessment of Solid Cancer Radiation Risk at Low Dose and Low Dose 

Rate」, 두 개 문건은 공개 자문이 시작되어 각각 5월 30일, 6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IAEA

IAEA의 최고 수준 방사선비상대응 훈련인 ConvEx-3가 6월 24-25일 루마니아에서 개최됩니다. 

Cernavoda 원전의 방사선비상을 가정하고 열리는 훈련에서 대응 수준에 대한 국제적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각 국가별 등록은 IAEA USIE 플랫폼을 이용해 3월 8일까지 받습니다.

제1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silience of Nuclear Installations against External 

Events from a Safety Perspective가 10월 20-2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참

가를 위한 시놉시스 제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는 12월 1-4일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 예정이며 초록 제출 마감은 5월 1일입니다.

International Symposium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Nuclear Energysms 12월 3-4일 

비엔나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한편 방사선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접근법 및 방법에 대한 e-러닝 코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원자력 관련 법령 워크숍이 15개국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필리

핀 마닐라에서 12월 2-6일 열렸습니다. 한편 비엔나에서는 1주일간 Regulatory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RIDPs) 회의가 열려 아태 지역의 방사선 및 원자력 안보 기반 구축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중동국가를 위한 핵 관련 법령 워크숍도 1월 27-31일 비엔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I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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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Security Series 출판물로「Security of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 in 

Transport」가 발간되었습니다. 도난이나 운송방해 등에 대응하는 수송보안 방안을 각 국가가 수립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4년에 발생한 핵 혹은 기타 방사성물질 관련 불법 혹은 미규제 활동 147건이 Incident 

and Trafficking Database (ITDB)에 등록 되었습니다. 

IAEA



OECD/NEA

OECD/NEA

제22회 원자로 불확실성 분석 및 과학적 이슈에 관한 워킹그룹 회의가 2월 17-21일 NEA 본부에

서 개최되었습니다. Women in Nuclear Naw Initiative (WiNLI)는 착수회의를 2월 25일 온라인

으로 개최하였고, 3월 27일 웨비나를 열 예정입니다. 3월 3-7일에는 파리 OECD 컨퍼런스센터에서 

International Unclear Law Essentials (INLE)가 열렸습니다.

위험분석의 새로운 측면에서 불확실성 처리에 관한 국제 워크숍은 3월 31일 – 4월 2일 스페인 마

드리드에서 개최됩니다. 제4회 NEA 결정 최적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워크숍(Stakeholder 

Involvement Workshop on Optimisation in Decision Making)은 10월 15-17일 프랑스 파리에

서 개최되며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OECD/NEA와 몽펠리에 대학교가 협력 설립한 International School of Nculear Law (ISNL)의 

2025년 여름 학기가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개최됩니다. 관련 전문가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

며, IAEA에서 일부 경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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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코모도호텔 부산

일시: 2025년 8월 28일(목) ~ 8월 29일(금)

◈

장소: 롯데호텔 제주

일시: 2025년 11월 26일(수) ~ 11월 28일(금)

2025 추계학술대회에서 KARP 50주년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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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강릉 라카이샌드파인 리조트

일시: 2025년 4월 17일(목) ~ 4월 18일(금)

◈

장소: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일시: 2025년 5월 9일(금)

◈

장소: 대구 EXCO 3F 그랜드볼룸

일시: 2025년 5월 9일(금) ~ 5월 10일(토)

행사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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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부산 벡스코(BEXCO)

일일시: 2025년 5월 14일(수) ~ 5월 16일(금)

◈

장소: 해운대 신라스테이 (부산)

일시: 2025년 6월 4일(수) ~ 6월 5일(목)

◈

장소: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일시: 2025년 5월 21일(수) ~ 5월 2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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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제주 ICC

일시: 2025년 11월 12일(수) ~ 11월 14일(금)

◈

장소: 창원컨벤션센타

일시: 2025년 10월 29일(수) ~ 10월 31일(금)

◈

장소: 용산드래곤시티

일시: 2025년 10월 1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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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사선방어학회(학회장 이희석)가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강릉 스카이베이호텔 경포에서 ‘2025년 동계워크

숍’을 개최했다. 대한방사선방어학회는 매년 동계, 하계 두 차례 워크숍을 열어 특정 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회원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촉진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을 정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4년 동계워크숍에서 진행했던 ‘LNT 모델의 과학적 근거와 이해, 그리고 소통’에 대한 논의

의 연장선으로 저선량 방사선피폭에 따른 인체 영향을 설명하는 문턱 없는 선형모델(Linear no-threshold, LNT)

에 대한 후속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틀 동안의 일정 동안, 참가자들은 LNT 모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논의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첫째 날은 ‘LNT 모델의 과학적 이해와 적용 그리고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LNT 모델의 역사적 배

경과 탄생 이야기를 살펴보았으며, 저선량 방사선 영향에 대한 최근 국제적인 연구 결과와 규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법률적 규제와 방사선 산업계의 동향,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다양한 논점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발표들은 LNT 모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간의 의견 교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둘째 날은 ‘LNT 모델에 관한 토론: 반론과 수용, 그리고 열린 마음’이라는 주제로 8개의 토론 발제가 진행되었다. 

각 발제자들이 LNT 모델에 대한 각 분야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종합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

간을 가졌다. 이러한 논의는 LNT 모델은 비단 한국에서만 논란이 많은 주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활발히 논

의되고 있는 쟁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동계워크숍의 토론 결과가 향후 규제 법령의 방향

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대한방사선방어학회의 다음 행사인 2025년 춘계학술대회는 4월 23일(수)부터 25일(금)까지 경주 라한셀렉

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975년에 창립하여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대한방사선방어학회는 2025년도 추계학술

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50주년 기념 행사와 50주년 발간사를 계획하고 있어,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2025.2.20 ~ 21 / 강릉 스카이베이호텔 경포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25년 동계워크숍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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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 당시 우리나라에 방사선 영향이 실제 없었나?

사고 후 우리나라에서 측정된 후쿠시마 기원 방사능 최대값은 과 같다.

공기

부유진

옥소-131  군산  4월5일  0.0031 Bq/m³  

세슘-134  부산  4월6일  0.0012 Bq/m³  

세슘-137  부산  4월6일  0.0013 Bq/m³  

기체 제논-133  강원  4월5일  0.93 Bq/m³  

빗물

옥소-131  제주  4월6일  2.8 Bq/L  

세슘-134  제주  4월10일  1.7 Bq/L  

세슘-137 제주 4월10일 2.0 Bq/L

* Bq(베크렐): 방사능의 기본단위

이에 비해 공기 중에는 일상적으로 천연 방사성핵종들이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 

- 라돈 가스 농도: 20베크렐/m3 내외(2000~2001년 원자력 
안전기술원 조사결과 전국 평균 23.3±13.3베크렐/m3. 계절
과 기상상태에 따라 변동).

- 라돈 자손핵종(Po-218, Po-214, Bi-214) 농도: 각각 5
베크렐/m3 수준.

- 즉, 후쿠시마에서 우리나라로 날아온 방사성물질은 늘 존재
하는 방사성물질의 1/1,000 수준에 지나지 않고, 반감기가 
짧고 인체에 흡수되지 않는 Xe-133(불활성기체)도 1/40 수
준에 불과.

- 더욱이 건물 실내공기 중에는 야외 공기보다 라돈과 자손핵
종 농도가 2배 이상 높음.

· 

(공기 중 천연방사성핵종인 라돈 자손이나 베릴륨이 빗물에 
씻겨 내림)

- 라돈 자손핵종 농도: 수십-수백베크렐/L(때로는 수천베크
렐 이상도 관측)

- 베릴륨-7 농도: 0.1-3베크렐/L

- 즉, 일상 농도가 후쿠시마 기원 방사능의 수십 배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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